
<2017 미술주간 올해의 미술도시 선정 사업> 심의 총평

ㅇ 회의일시 및 장소

- 1차 심의 : 2017. 6. 9(금) 서울 예술가의집 3층 세미나실1

- 컨 설 팅 : 2017. 6. 21(수) 서울 예술가의집 3층 세미나실1

- 2차 심의 : 2017. 7. 6(목) 서울 아르코미술관 3층 세미나실

ㅇ 심의위원(가나다순) : 박영택, 백기영, 정재숙

2017 미술주간 올해의 미술도시 심의는 총 3인의 심의위원이 참석하였으며, 심의는 

1차 서류 및 개별 단체 PT, 컨설팅 회의, 2차 최종사업계획서 검토로 진행하였다. 

 올해의 미술도시 선정은 다양한 미술 컨텐츠,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 미술

문화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심의 기준인 지역 내 풍부한 미술 인프라(30%), 

수행 단체의 경력 부합성(20%),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실현 가능성(20%), 사업내용의 

우수성 및 파급효과(30%)에 따라 심의하였다. 1차 심의에서 지원대상 우선 협상 단

체로 제주문화예술재단을 선정하였다. 이를 바탕으로 컨설팅 회의에서는 우선 협상 

단체인 제주문화예술재단의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개선방향을 자문하였다. 컨설팅 반

영안을 바탕으로 최종 2차 심의를 통해 제주문화예술재단에 대한 지원여부를 확정하

고, 30,000천원의 사업비를 배정하였다. 

 제주는 자연환경, 미술관, 제주의 문화유산, 다양한 미술 인프라가 많은 곳이고, 이

곳들을 ‘올레길’처럼 투어하는 프로그램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였다. 한편, 제주비엔

날레와 동일한 시간대에 열리는 ‘올해의 미술도시’ 행사가 비엔날레 행사의 일환으로 

묻히거나 부대행사로 머물지 않도록 분리·독립되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

방향으로 심의위원의 의견이 모였다. 

 <2017 미술주간>의 올해의 미술도시로 선정된 제주가 제주만이 지닌 문화유산, 그 

지역의 독특한 소재를 형상화하고 있는 작가/작업들, 제주만의 고유한 미의식을 실

질적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섬세하고 치밀한 배려와 전략이 더욱 요구되며 이

는 결코 이를 진행해나가는 인적 구성원 개개인들의 자질의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

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. 심사위원들은 위와 같은 의견을 바탕으로 만장일치

를 통해 올해의 미술도시로 제주를 선정하였고,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제주문화예술

재단의 미술도시 진행을 지켜볼 것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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